
112024년5월23일목요일 제69회호남예술제

내일의예술주인공…이얼굴들기억해두세요

지난달25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진행된현대무용독무경연에서최고상을수상한심정

연(호남삼육고1)양.

지난달 30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공연장에서열린국악중주부문에참가한여수여도초등학

교김해린양외8명이해금을연주하고있다.

주윤아(전주원동초1)양의첼로

독주.

지난달30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공연장에서열린국악부문에서하서율(광주송원초

4) 양이가야금병창을선보이고있다.

광주일보사가주최하는제69회호남예술제가열기를더

해가고있다. 예술꿈나무들의등용문인호남예술제를거

쳐간참가자들은국내외예술계에서종횡무진활약을펼

치고있다.올해경연은지난 4월 24일막을올렸으며, 피

아노무용국악등에참가한예비예술가들은저마다의기

량을뽐냈다.아티스트를꿈꾸는예술동량들의경연모습

을화보에담았다.

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

꿈나무들의섬섬옥수 한국창작무용군무초등연합김

하늘양외7명.

잔잔한해금선율

딩덩딩둥덩~가야금병창의흥취

우아한몸짓 고혹적인눈빛

멋스러운첼로독주 김야로슬라브(광주보문고1)군의

발레클래식독무.
한마리나비처럼


